
잘못된 경험이 불러오는 폐지압축기 끼임사고

동료 작업자도 항상 하던 일을 하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폐지를 수거해 온 동료 근로자 B씨는 집게차로 폐지를 컨베이어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폐지압축기는 
B씨가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압축실에 폐지가 쌓이면 자동으로 실린더가 구동되어 압축하게 됩니다. 

동료작업자 B씨는 폐지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어 압축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압축 작업이 완료된 후 압축기 
전원을 끄기 위해 전원스위치로 향했습니다. 이 때 동료작업자 B씨는 늘 함께 일하던 A씨가 압축기 후면 실린더 룸의 
실린더 가이드 빔과 구조물 사이에 끼여 끔찍하게 숨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작업자 B씨는 A씨의 죽음이 허망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작업 중에 발생한 동료작업자의 죽음을 보고 ‘죽은 사람이 
자신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경남 창원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남, 56세)는 폐기물 처리업무를 2년째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A씨는 폐지압축 작업을 하던 중 실린더 작동부에 
폐지가 떨어져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실린더가 잠시 멈춘 사이에 
실린더실에 설치된 방호울을 제거하고, 상체를 집어넣어 에어건으로 
불어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경험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A씨와 B씨는 항상 하던 대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죠.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통계를 분석해 
보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폐기물 업체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가 총 7건 발생 
하였습니다.

이물질 제거 등 설비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 
“운전정지”하여야 하고, 전원스위치에는 “정비 작업중/수리중”이라는 
표찰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왜 지켜지지 않고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A씨 사례와 같이 잘못된 작업습관이 죽음을 부르는 건 아닐까요?

위 사진은 이 사고와 무관합니다.

※  폐지압축 공정 : 폐기물로 수거된 폐지를 벨트컨베이어로 압축기 상부 
호퍼까지 이송하고 호퍼로 투입된 폐지는 압축기 내부 압축실로 떨어진다. 
압축실에 폐지 투입이 감지되면 유압 실린더가 작동해 폐지를 육면체로 
압축하고 압축된 폐지는 철선에 묶여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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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압축기 : 폐지를 투입하여 유압실린더로 작동하는 압축장치를 이용하여 육면체로 압축하는 기계




